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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148520201]신세계까사, 자주(JAJU) 품었다
5년내 매출 8천억원 목표…국내 홈퍼니싱 시장 선도 기업으로 도약
- 자주 인수로 올해 매출 5천억원 규모로 외형 및 기업 가치 상승 기대…시장 상위권 향해 발돋움
- 기존 사업에 생활잡화 더하며 라이프스타일 전 영역으로 확대, 차별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완성 
- 외부 환경 영향 분산으로 실적 변동성 완화, 전 영역 협업 추진 수익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 예상
- 올해 기존 체제 유지하며 사업 확장 기반 강화 및 시너지 활성화 전략 구상…‘혁신과 도약’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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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 신세계까사가 신세계인터내셔날의 라이프스타일 부문 ‘자주(JAJU)’ 영업 양수 절차를 마치고 시장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사진은 신세계까사 ‘자주(JAJU) 파미에스테이션점’.(사진출처: 신세계까사)

신세계까사가 신세계인터내셔날의 라이프스타일 부문 ‘자주(JAJU)’의 영업 양수 절차를 12월 31일부로 마무리하며 시장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로써 신세계까사는 사업 영역을 ‘공간’에서 ‘생활’ 전반으로 확장하며 라이프스타일 사업 본질을 강화하고, 토탈 홈퍼니싱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다. 

국내 홈퍼니싱 시장은 현재 약 2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추정된다. *2025년 통계청 전망치 이 중 약 20%를 한샘(24년 매출액 1조 9천억원)과 현대리바트(24년 매출액 1조 8천 7백억원)가 차지하고 있으며, 두 업체 모두 가정용 가구 · 소품부터 주방 제작가구, 건자재 및 시공 등 주거 인테리어 전 영역을 아우르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세계까사는 까사미아를 중심으로 가정용 가구 · 소품 제조 및 유통, 공간 디자인 사업을 전개하며 지난해 약 2천 7백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올해는 생활용품, 홈패션, 인테리어 소품 등 생활잡화를 다루는 ‘자주’, 그리고 자주가 지난해 하반기 론칭한 패션 브랜드 ‘자아(JAAH)’까지 더해지며 매출액 5천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4년 자주 매출 약 2400억원, 26년 신세계까사 매출 목표 5천억원.

이러한 사업 구조는 기존 시장 상위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모양새로, 신세계까사는 이를 경쟁력 삼아 향후 5년 뒤(2030년) 약 8천억원 규모의 국내 톱 티어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또 신세계까사는 이번 자주 부문의 인수를 통해 장기화된 불황 돌파 및 실적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구 중심이던 사업 비중이 생활용품과 패션 등으로 분산되면서, 이사 · 결혼 등 명확한 수요 주기나 환율 변동, 건설 ·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기획부터 유통 채널, 마케팅, 소싱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며 수익성과 성장성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한편 신세계까사는 올해부터 ‘까사미아’와 ‘마테라소’, ‘쿠치넬라’와 ‘굳닷컴’, 그리고 ‘자주’와 ‘자아’까지 총 6개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및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올해는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 삼고 기존 전략과 운영 체제를 유지하며 각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혁신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까사미아’는 베스트셀러 캄포 시리즈의 지속적인 확대와 프리미엄 디자인 신제품 라인업으로 시장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고, 수면 브랜드 ‘마테라소’는 유통 채널 규모와 고객 경험 기회를 키워 나가며 점유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쿠치넬라’를 통해 B2C 인테리어 시공 시장 틈새를 공략,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굳닷컴’을 라이프스타일 전문 큐레이션몰로 전환해 성장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자주’는 펫용품, 소형가전, 뷰티, 수면 등 상품 카테고리를 확장 및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매장 개발 및 새 유통 판로를 구축하며 브랜드 볼륨을 키운다. 여기에 여성 패션 브랜드 ‘자아’의 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확대하며 성공적 시장 안착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간다.

신세계까사 관계자는 “이번 양수도를 통해 외형 확대는 물론 우리 일상과 생활 공간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완성, 국내 홈퍼니싱 시장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신세계까사는 고감도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안하며 향후 5년 내 8천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 국내 홈퍼니싱 시장 판도를 새롭게 그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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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행사 피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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